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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개요
	1
	대 회 명
	 SBS투어 제2회 히든밸리 여자오픈 

	2
	기    간
	 2011년 7월 29일(금) ~ 7월 31일(일)

	3
	장    소
	 히든밸리 골프클럽 [히든(OUT),밸리(IN)코스]

	4
	주    최
	 히든밸리 골프클럽 / SBS

	5
	주    관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6
	총 상 금
	 4억 원 (우승상금 8천만 원)

	7
	코스길이
	 파72 / 6,526야드

	8
	참가인원
	 106명 (프로 103명 / 아마추어 3명)

	9
	출전선수
	안신애, 심현화, 정연주, 이승현, 김하늘, 유소연 등

	10
	중계방송
	 SBS골프

	11
	방송일정
(동시생중계)
	[1라운드]

SBS골프
13:00 ~ 16:00 (LIVE)] 
[2라운드]

SBS골프
13:00 ~ 16:00 (LIVE)] 

[3라운드]

SBS골프
13:00 ~ 16:00 (LIVE)]


	12
	연 락 처
	리앤에스 02)577-1834 / 유지영 주임: 010-9181-8257


◈ 대회프리뷰
SBS투어 제2회 히든밸리 여자오픈 
“시즌 첫 2승자 탄생할 것인가?”

KLPGA투어 2011시즌 10번째 대회이자 하반기 첫 대회인 ‘SBS투어 제2회 히든밸리 여자오픈’(총상금 4억 원, 우승상금 8천만 원)이 오는 29일(금)부터 사흘간 충북 진천에 위치한 히든밸리 골프클럽(파72/6,526야드)에서 프로 및 아마추어 106명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올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SBS투어 제2회 히든밸리 여자오픈’은 성공적인 첫 번째 대회에 이어 지난해보다 1억원 증대된 총상금 4억 원(우승상금 8천만 원) 규모로 치러진다. 
이 대회에는 현재 KLPGA 정규투어 상금순위 1위(251,222,291원)를 달리고 있는 심현화(22,요진건설)를 비롯해 ‘2011 US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유소연(21,한화), 지난주에 열렸던 ‘에비앙 마스터즈’에서 아쉽게 공동 6위로 대회를 마감한 홍란(25,MU스포츠)뿐만 아니라 2011 KLPGA 시즌 우승자인 김혜윤(22,비씨카드), 김하늘(23,비씨카드), 정연주(19,CJ오쇼핑), 이승현(20,하이마트), 양수진(20,넵스), 윤슬아(25,토마토저축은행), 이미림(21,하나은행)등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2011시즌 상반기 9개 대회 모두 다른 우승자를 배출하며 절대 강자도, 라이벌도 없는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KLPGA투어는 하반기 첫 대회에서 새로운 신데렐라가 탄생할지,‘시즌 첫 2승자’가 탄생할 것인지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반기 가장 눈에 띠는 신데렐라로는 단연 현재 상금순위 1위인 심현화가 꼽힌다. 심현화는 상금순위뿐만 아니라 평균타수, 대상포인트, 탑텐 휘니쉬율까지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하반기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반기 국내 대회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주(7월 21일~24일)에 열렸던 “에비앙 마스터즈” 출전을 포기한 심현화는 “상반기 빡빡한 스케줄이 끝나고 나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5주간의 휴식기간 동안 1주일에 4일 정도 체력훈련에 집중했고, 쉬는 동안 흐트러졌던 스윙을 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심현화는 “상반기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컨디션을 90% 정도로 끌어올린 상태다.”며 이번 대회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 한명 주목해야 할 선수로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에비앙 마스터즈”의 1라운드에 공동 선두로 올랐으나 아쉽게 최종 공동 9위로 마친 안신애다. 안신애는 올 시즌 부상으로 KLPGA 상반기 9개 대회 중 5개 대회만 참가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 차츰 안정을 보이며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안신애는 “해외대회 출전으로 인해 훈련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틈날 때마다 퍼트연습과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연습을 주로 했다.”고 말했으며 “부상 때문에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1 US 여자오픈‘에 출전해 생애 첫 LPGA투어 및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국선수로는 5번째 우승)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유소연은 “숏 게임을 제일 중점적으로 연습했고, 특히 100야드 안쪽 어프로치 샷을 가장 많이 연습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소연은 “쉬는 동안 해외 대회 참가로 인해 실전감각을 많이 익힌 것이 이번 경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소연은 “해외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몸 상태는 좋지 않지만, 전체적인 샷 컨디션은 좋기 때문에 잘 쉬고 나서 경기에 임한다면 좋은 성적을 기록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대회는 5주간의 긴 공백동안 각자 자신에게 맞는 준비를 단단히 한 선수들의 ‘하반기 첫 대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히든밸리 골프클럽과 S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SBS투어 제2회 히든밸리 여자오픈’은 SBS골프채널을 통해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전라운드 생중계된다. 
[1라운드 - SBS골프 - 13:00 ~ 16:00 (LIVE)] 

[2라운드 - SBS골프 - 13:00 ~ 16:00 (LIVE)] 
[3라운드 - SBS골프 - 13:00 ~ 16:00 (LIVE)]

KLPGA

전략마케팅팀

김의주 사원
◈ 코스소개
	아웃코스
	인코스

	홀
	야드
	파
	홀
	야드
	파

	1
	377
	4
	10
	516
	5

	2
	334
	4
	11
	351
	4

	3
	504
	5
	12
	364
	4

	4
	390
	4
	13
	157
	3

	5
	155
	3
	14
	375
	4

	6
	545
	5
	15
	177
	3

	7
	182
	3
	16
	526
	5

	8
	378
	4
	17
	416
	4

	9
	414
	4
	18
	365
	4

	OUT
	3,279 
	36 
	IN
	3,247 
	36 

	TOTAL
	6,526 
	72 


◈ 2011 시즌 주요기록
▶상금랭킹◀
S-OIL CHAMPIONS INVITATIONAL 종료시점
	순  위
	이  름
	상금(원)
	수령대회수
	참가대회수

	1 
	심현화 
	251,222,291
	9
	9

	2 
	정연주 
	203,627,667
	9
	9

	3 
	이승현 
	193,642,333
	9
	9

	4 
	김하늘 
	191,618,750
	8
	9

	5 
	유소연 
	163,967,292
	8
	9

	6 
	양수진 
	148,466,666
	7
	8

	7 
	김혜윤 
	136,866,458
	8
	9

	8 
	윤슬아 
	125,479,556
	8
	8

	9 
	이현주 
	114,353,125
	8
	8

	10 
	김보경 
	103,333,958
	8
	9


▶정규투어 포인트 및 신인상 포인트◀
 S-OIL CHAMPIONS INVITATIONAL 종료시점
	대상포인트
	신인상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1 
	심현화 
	162
	1 
	정연주 
	795

	2 
	정연주 
	129
	2 
	배희경 
	441

	3 
	김하늘 
	113
	3 
	장하나 
	439

	4 
	양수진 
	102
	4 
	김유리 
	402

	5 
	이승현 
	100
	5 
	김세영 
	359

	6 
	유소연 
	87
	6 
	양제윤 
	326

	7 
	김보경 
	86
	7 
	이예정 
	286

	8 
	임지나 
	67
	8 
	이민영2 
	270

	9 
	김혜윤 
	64
	9 
	이은빈 
	15

	9 
	서보미 
	64
	-
	-
	-


▶평균타수◀
S-OIL CHAMPIONS INVITATIONAL 종료시점
	순위
	이  름
	평균타수
	참가대회수

	1 
	심현화 
	71.00
	9

	2 
	이보미 
	71.21
	5

	3 
	정연주 
	71.23
	9

	4 
	김하늘 
	71.36
	9

	5 
	이명환 
	71.39
	7

	6 
	김보경 
	71.40
	9

	6 
	유소연 
	71.40
	9

	8 
	임지나 
	71.46
	5

	9 
	이승현 
	71.58
	9

	10 
	김혜윤 
	71.76
	9


